
북한 

검열의 국경들 

김정일 체제에 대항한 정보자유의 투쟁 

 

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. 해마다 수천 명

의 탈북주민들이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 베이스를 둔 언론매체

들은 북한 내부와 점점 더 많이 접촉하고 있다. 북한은 여전히 밀폐된 나라인가? 

 

지난 7월, 국경없는기자회는 북한 내의 언론자유 및 정보자유 현황에 대해 조사

하기 위해 한국의 서울을 방문했다. 국경없는기자회가 북한에 대해 마지막 조사

를 한 것은 2004년이였는데, 그 이후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이해

하고자 많은 전문가들과 인권운동가, 탈북주민, 한국의 관계자들을 만났다. 이 방

문 후, 국경없는기자회는 평양에서 행해지는 검열과 언론통제, 북한 내 정보자유 

상황을 다룬 보고서 “북한: 검열의 국경들”을 발표한다. 

 

외국 라디오들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독립적인 정보의 주요 제공원이 되고 

있다. 암시장에서 단파 라디오를 구입할 수 있는 주민들은 하루에 두세 시간씩 

한국어로 방송되는 프로를 청취한다. 정보의 유입은 외국 라디오 방송사들을 통

해서도 가능하지만, 멀티미디어 장비와 컨텐츠를 보내는 기관들에 의해서도 가능

하다. 

 

북한당국은 점점 더 확산되는 암시장 거래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. 현재 

이런 암시장들은 중국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약 300여 개가 있는데, 여기서는 휴

대폰과 DVD 복제품, USB 키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장비들의 거래도 빠른 속

도로 늘어나고 있다. 

 

국경없는기자회는 이미 7년 전에 “전제주의에 봉사하는 언론”이라는 제목의 첫 

보고서에서, 북한당국이 세웠던 “영구 정보 계획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,

우리는 공식 언론매체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김정일의 정치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

있다는 것을 확인했다. 북한체제는 현재 아버지의 뒤를 이은 김정은의 후계를 준

비하고 있는데, 2012년에 개최될 김일성 탄생 백주년 기념행사는 그를 위한 중

요한 행사일 것이다.  

 

국경없는기자회는 서울에 베이스를 두고 탈북주민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, 
자유조선방송, 열린북한방송과 같은 라디오 방송국들을 2009년부터 지원하고 있

는데,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이 방송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한국정부에 

촉구한다. 이 라디오들은 현재 북한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

보장하고 있다. 

 

 


